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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집을 판다고 내놓았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집주인은 2년 전 펜데믹 초기에 사업을 접고 은퇴한 

바 있다. 스리랑카 출신이다. 왜 팔려고 하는지 물어보

았다. 예상대로 두 부부는 집을 팔고 은퇴생활을 즐기

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인 듯했다. 고국을 떠나

온 이민자들의 바람이 아닌가. 

매매 희망가격을 알아보니 101만 5천 달러다. 1999

년 24만1천 달러에 분양 되었던 집이다. 지나치게 높

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4, 2.5화장실, 2대 

가능한 차고, 건평 1900스퀘어피트가 조금 넘는 집이 

어찌 100만 달러가 넘는단 말인가. 올라도 너무 올랐

다. 과연 거래가 쉽게 이루어져 집주인이 뜻하는 대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요즈음 물가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음식 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즐겨 찾는 설렁탕이 20년 전만 해도 한 그릇

에 7~8달러면 즐길 수 있었으나 요즈음은 15~16달러

는 줘야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인건비가 오르고 채소

와 고기 값이 오르니 음식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업주들의 항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혈압까지 오른다. 이뿐이 아니다. 개스 값도 하

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1갤런에 4달러를 넘어

서서 5달러대에 육박하고 있다. 20년 전에 1달러 50센

트 정도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 10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했다. 

이는 1982년 1월(8.3%)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

승세이다. 특히 1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새 27% 폭등했

다. 그 중 휘발유는 40% 뛰었다. 또 중고차(40.5%), 신

차(12.2%), 육류·가금류·생선·계란(12.2%) 등이 큰 

폭 상승했다.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

소득이 늘기는 했지만 물가를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

다. 개인소득은 지난해 12월 1년 전보다 0.3% 늘어난 

707억 달러였다. 세금·이자 등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로 처분 가능한 소득은 상승폭이 더 낮아 0.2% 증가

하는데 그쳐 49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물가 상승

세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되레 줄었음을 의미한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실질 임

금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어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

는 가운데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2차 인플레이션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가 폭등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더 고달파졌다. 이러다보니 정부에 대한 국민

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

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40% 안팎

에 그치고 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연

을 평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는 중간선거의 민심이 공화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CBS방송이 지난 1월 중순 

미국 성인 2,094명을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느낀 감정 중에서 '좌절'이란 답변이 전체 응답자

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망(49%), 불안

(40%) 등 부정적인 대답이 주류를 이뤘다. 만족, 안정 

등 긍정적인 감정은 20%대에 그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국민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바이

든 대통령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 지난 10일 

“소비자물가지수는 미국인들이 식탁 물가로 실제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면서“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플

레이션으로 높아진 미국 물가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징후

도 있다."면서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했지만, 전

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완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대통령의 예상대로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2/11) 아침 뉴스는 옆집 주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

을 듯싶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자율이 

3.69%로 올랐다. 이는 최근 2년 만에 최고 기록이며 

주택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

은 상황에서 과연 옆집이 팔릴 것인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출근하자마자 부동산 사이트 질로우닷컴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2월 2일 거래가 성사되어 매매 절차가 진

행 중이었다. 시장에 내놓은 지 보름 만에 팔린 셈이다. 

마음먹은 대로 집을 팔고 고국으로 돌아가 노후생활

을 즐길 이웃 친구의 행운을 빈다. 


